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전국민중행동 · 
전국시국회의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전국민중행동 · 전국시국회의 (담당 : 참여연대 김희순 
권력감시1팀장 02-723-0666, 전국민중행동 우동희 정책국장 010-9205-2029) 

제    목 [보도협조요청] 선거제도·정치 개혁 촉구 시민사회-제정당 기자회견  

날    짜 2026. 01. 19. (총 2 쪽) 

보 도 협 조 요 청 

선거제도·정치 개혁 촉구 시민사회-제정당 

기자회견 
지방선거제도를 바꿔 비례성·다양성·대표성 높이자!​   

2026. 01. 21. (수) 11:00 국회 본청 앞 계단 

 

1.​ 취지와 목적 

●​ 2026년 지방선거가 5개월도 남지 않았습니다. 지방자치 제도는 주민 스스로 지방의 

행정과 사무를 처리하는 자치 분권의 원리에서 출발한 민주주의 제도로, 인구절벽과 

지역소멸이라는 위기 앞에서 지역은 생존을 위한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지방선거는 더더욱 중요합니다. 그러나 선거구 획정 시한은 이미 지났고, 선거구 획정과 

관련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한 법개정 시한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 지금의 지방선거제도는 거대 양당의 독점을 강화시키는 반면 다양성, 비례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제도입니다. 양당 독점 구조로 인해 지역을 살리고 민생을 살려야하는 지방선거의 

취지가 훼손당하고 있습니다. 전국 1,030개 기초의회 중 543곳(53%)이 2인 선거구로, 

무투표 당선자만해도 2006년 48명에서 2022년 500명 이상으로 폭증한 사실에서 

근본적으로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이어지는 지방의회 선거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 이에 <지방선거제도를 바꿔 비례성·다양성·대표성 높이자! - 선거제도·정치 개혁 촉구 

시민사회-제정당 기자회견>을 오는 1월 21일(수) 오전 11시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진행합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국민중행동, 전국시국회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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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하여, 시민사회와 더불어민주당 · 조국혁신당 · 진보당 · 기본소득당 · 사회민주당 · 

정의당 · 녹색당 · 노동당 등 원내외 8개 정당이 함께 합니다.  

  

2.​ 개요 

●​ 제목 : 선거제도·정치 개혁 촉구 시민사회-제정당 기자회견 - 지방선거제도를 바꿔 

비례성·다양성·대표성 높이자!​  

●​ 일시 장소 : 2026. 01. 21. (수) 11:00, 국회 본청 앞 계단 

●​ 사회 : 이지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참여연대 사무처장) 

●​ 제안단체 발언 

○​ 전국민중행동 박석운 공동대표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진영종 공동대표 

○​ 전국시국회의 김영주 상임공동대표 

●​ 원내정당 발언 

○​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최고위원 

○​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 

○​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 지역 발언  

○​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송성영 

○​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기우식 사무처장 

●​ 원외정당 발언 

○​ 정의당 권영국 대표 

○​ 녹색당 이상현 공동대표 

○​ 노동당 이백윤 대표 

●​ 각계 발언 

○​ 한국여성단체연합 양이현경 상임대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양경수 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문의 : 참여연대 김희순 권력감시1팀장(02-723-0666), 전국민중행동 우동희 

정책국장(010-9205-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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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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